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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필요성1.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수준의 간호사 부족 현상을 겪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

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해외출신간호사들(Interna-

을 수용하는 이민정책을 시tionally Educated Nurses, IENs)

행하여 왔다 실제로 년마다실시하는미국간호인력조사. 4 (Na-

에 의tional Sample Survey of Registered Nurses, NSSRN)

한국간호사와 재미한인간호사의 조직몰입 간호조직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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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임 근효근·

하면 년 기간 중 미국 내에 거주하는 해외출신간, 2004~2008

호사의 수는 전체 명으로 이는 미국 내에 간호사면허165,539 ,

를 소지한 전체 간호사의(Registered Nurse, RN) 5.4 를 차%

지하고 있고 이전 회기보다 증가한 상태이다 이중 재미, 63% .

한인간호사 는 미국 내 전체 해외(Korean American Nurses)

출신간호사 중에서 필리핀 인도에 이어 명 를 차, 2.6%(4,359 )

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미국 내 경제공황에 따른 해외이민정책의 변화로 한시2010).

적으로 해위취업이 보류되는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병원간호(Nicholas, Davis, & Richardson, 2010),

사의 해외취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에 해당하는 국내 간호사들이 여전히 해외 취업을 희망57.7%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국내 간호사(Lee & Son, 2010),

들의 해외취업과 이민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내 해외출신간호사들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도 꾸준히 지속되어왔다 연구 초기에는 소수의 이.

민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민동기 취업과정 또는 해, ,

외근무경험 등에 대한 질적 연구나 단순히 인구학적 변동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Kingma,

최근에는 간호사들의 개인적 경험 또는 취업에 따른2006),

직장 내에서의 실무 경험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려는

양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Cheng & Liou,

예를 들면 미국에서 근무하는2011; Liou & Grobe, 2008). ,

아시안 이민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시안 이민

간호사들이 개인주의 성향의 미국간호사들과는 달리 집단주

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이 간호사들의 조직몰입

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Liou, Tsai, & Cheng,

마찬가지로 재미한인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언2013). ,

어장애 극복 및 병원조직에 적응해 나가는 단계를 규명하거나

(Yi & 한국과 미국병원의 실무차이로 겪는Jezewski, 2000),

문화적 갈등 수준 또는 간호실무능력 정도(Yi, 1998), (Hong,

를 조사하는 연구들이 있었다Yun, & Kang, 2004) .

재미 한인간호사들의 미국 취업 후겪는조직생활과관련된

경험은 초기에는 업무 시 미국간호사들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으로 원만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

거나 승진 시 차별이나 경력불인정 조직 내에 동화되지 못하, ,

여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느낌 을 받기(in-group) (out-group)

도 한다 결과적으로는이러한부정적인 경(Park et al., 2004).

험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축적되는 경우 취업 후 년 이1~2

내의 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재미한인간.

호사들의 조직몰입이나 조직문화와 같은 조직 내의 적응에 관

한 연구들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는 미국병원 고유의 조직문,

화에 대한 간호사들의 이해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응,

과정의 순응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과

같은 조직에의 적응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증된

변수들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간호사들의 조직에 관련된

경험과 관련 영향 요인을 조사하는 연구들은 지속적이며 방대

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간호사들의 조직에 대한 몰입이나.

조직문화 지속적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동기여부 등이 직무에,

대한 만족과의 관계를 묻는 연구들로써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이 있다(Kim & Han, 2007; Lee, 2003; Lee,

2011; Lee, Jin, & 그러나 위와 같은 선행연구 외Ju, 2011).

에 한국간호사와 재미한인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각 조직의 업

무환경이나 직무만족을 비교하는 연구들은 아직 보고되지 않

고 있다 한국간호사들과 동일한 간호교육과 훈련을 받은 재.

미한인간호사들이 미국 내 취업 후 나타내는 조직몰입이나 업

무만족도 정도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비교하여 어

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는 동일한 면허와 교육 훈련을 받은 두 문화권에서 근무하,

는 간호사들이 나타내는 차이가 학습된 간호교육에 의해서가

아닌 직장에서의 업무환경조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나 또는 동질적인 부분들을.

규명하는 것은 추후 상호 다른 문화권에 속한 간호사들의 근

무환경개선을 위한 기관의 정책 및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본 연구는한국간호사와 미국내의병원및 보건의료시

설에 근무하는 재미한인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각각 그들이 인

지하는 조직몰입과간호조직문화에대한적응정도와직무만족

도를 파악하고 관련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며 서로 다른 업,

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보다 우수한 부분을 상

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목적2.

본 연구는한국과미국의 병원 또는 보건의료시설에서근무

하는 한국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간호사들의 조직몰입, ,

간호조직문화 및 직무만족도를 비교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

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 한국 및 미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인구사회건강 및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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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호사와재미한인간호사의조직몰입 간호조직문화 직무만족도비교, ,

업 관련 특성을 비교한다.

� 한국 및 미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장에서의 조직몰

입 간호조직문화 직무만족도를 비교한다, , .

� 한국 및 미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인구사회건강 및 직

업 관련 특성에 따른 직장에서의 조직몰입 간호조직문,

화 직무만족도를 비교한다, .

� 한국 및 미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장에서의 조직몰

입 간호조직문화 직무만족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한다, , .

연구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한국의 간호사와 미국에서 근무하는 재미한인간

호사를 대상으로 조직몰입, 간호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을 파악

하고 관련요인을 찾기 위한 서술적 비교조사연구이다, .

연구대상및자료수집2.

연구대상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간호학과의 학생으로서

한국과 미주 지역 뉴욕 및 엘에이 등 에 거주하는 재학생 중( )

직업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새로운 조.

직에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개월 이상의6 직장근무경

력이 있는 간호사만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간호사는.

출석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미주 지역은,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조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윤리심의.

심의승인번호 후 구조화된 설문조( -ABN01-201404-21-06) 사

표로 년 월까지 수집하였다 조사에 응한 총 응답자2013 4~6 .

명 한국 명 미국 명 중 조사표에 충분히 응답하지367 ( 192 , 175 )

않았거나 현 조직에의 근무경력이 개월 미만인 대상자 명6 10

한국 명 미국 명 을 제외한 명 한국 명 미국( 4 , 6 ) 357 ( 188 , 169

명 의 응답지만을 연구에 포함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단계에) , .

서는 연구대상자들에게 설명문과 동의서를 제공하고 설명문,

을 읽은 후 연구참여 동의서에 직접 서명한 후 조사에 참여하

도록 하였다 조사 시 본 조사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대상자들에게 설명하였다 미국대.

상자의 경우 인터넷기반 설문조사 프로그램인 서베이몽키

를 이용(SurveyMonkey: https://ko.surveymonkey.com/)

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서베이몽키를 통해 설문지 폼.

에 접속이 가능한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으(form)

며 발송된 이메일에는 연구의 내용 목적 개인정보 처리방, , ,

침 예상되는 불이익 및 응답거부가 가능함 등이 포함되었다, .

이메일은 회신마감날짜를 명시하여 명에게 발송하였고224 ,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회에 걸쳐 반복 발송하였으며 명3 , 175

이 응답하여 온라인조사 응답률은 를 나타냈다78.1% .

연구도구3.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

은 대상자의 인구사회 및 건강상태에 관한 특성 문항 직업(4 ),

관련 특성 문항 공통 재미한인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문항(10 , 2

추가 조직몰입 문항 간호조직문화 문항 및직무만족), (15 ), (25 )

문항 에 관한 것으로 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의 도(24 ) 84 . 3

구 조직몰입 간호조직문화 직무만족 에 포함된 부정문항은( , , )

역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조직몰입 측정도구1)

대상자의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와Mowday, Steers

가개발하였고 이번역하고수정 보Porter (1979) , Kim (1986) ․

완한 OCQ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문항이며 애착 동일시 및 근. 15 ,

속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점 척도를 사용하. 5 Likert

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조직에 대한 몰입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과. Kim (1986) Lee

등 의 연구에서(2011) 신뢰도 값은 각각 와Cronbach's .89⍺

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는 였다.89 , Cronbach's .92 .⍺

간호조직문화 측정도구2)

본 연구에서는병원 간호조직 문화유형에관한 Yang (1998)

의 연구에서 작성한 개의 내용 중221 Lee (2003)가 수정 ․보완

한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조직25 .

의응집력 상호신뢰, , 서열의식및의사결정권한 보수 승진 전, , ,

직 고유의 업무영역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모든 문, .

항은 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병원에Likert 5 ,

근무하고있는간호사들의조직문화에대한만족도가높은것을

의미한다 와 등 의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Lee (2003) Lee (2011)

신뢰도는각각Cronbach's⍺= 였으며 본연구에서간.86, .89 ,

호조직문화 문항의25 신뢰도 Cronbach's⍺값은 이었다.91 .

직무만족 측정도구3)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과Stamps, Piedmont, Slav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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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한 문항의 직무만족 측정도구Haase (1978) 48 (The

를 가 수정 보완한index of work satisfaction) Lee (2003) ․

문항을 사용하였다 도구의 세부영역은 직업적 긍지 조직24 . ,

의 비전제시 및 신뢰 보수 상사와의 관계 간호사 의사관계, , , -

의 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만족의 수준은 점5 . 5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지각하는 만,

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의 연구에서 도구의 영역. Lee (2003)

별 값은 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Cronbach's .58~.85 ,⍺

도구에서의 신뢰도 값은 이었다Cronbach's .93 .⍺

인구사회건강 및 직업 관련 특성 측정도구4)

대상자의 인구사회 및 건강 특성에대하여는 기본 사항으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와 스스로 인식하는 평소 건강상태를 조, ,

사하였다 직업과 관련된 특성으로는 현 직장형태 현 직장에. ,

서의 근무경력 및 주당 평균 근무시간 고용형태 근무형태, , ,

현 직장에서의 직위 및 이직경험 횟수 을 포함하였으며 재미( ) ,

한인간호사들을 대상으로는 과거 한국에서의 직장 근무경력

및 현 직장 외 복수직장여부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자료분석4.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SPSS/WIN 21.0

였고 한국과 미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인구사회건강 및,

직무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 , ,

편차 등의 서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와 조직몰입 및.

간호조직문화 직무만족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t-test

와 를 실시하였으며 사후 분석은ANOVA, ANCOVA , Scheffé

변수 간 상관관계는test, Pearson‘ 으로 실시하s correlation

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인구사회건강및직업관련특성비교1.

한국과 미국에 근무하는 한국간호사의 인구사회건강 및 직

업 관련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과 같다 인구사회 특1 .

성으로 대상자의 성별은 전체 명 중 여성이 한국간호사 중357

에서는 명 재미한인간호사 중에서는98.9%(186 ), 98.8%(167

명 이었다 연령은 한국간호사는 세 이하가 명) . 29 39.9%(75 ),

재미한인간호사는 세 이상이 명 로 가장 많았40 78.7%(133 )

다 결혼 상태별 분포는 한국간호사는 미혼자가 명. 52.1%(98 )

로 기혼자 명 보다 다소 많은 반면 재미한인간호(47.9%, 90 ) ,

사는 기혼자가 명 로 미혼자보다 월등히 많은 수로85.8%(145 )

나타났다 스스로 인식하는 평소. 건강상태에 대하여 한국간호

사의 명 재미한인간호사의 명 가 자87.2%(164 ), 90.5%(153 )

신의 건강상태를 보통 이상의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직업 관련 특성에 관한 조사에서 한국간호사의 87.2%(164

명 재미한인간호사의 명 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69.8%(118 )

있으며 재미한인간호사의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무경력이,

년 한국간호사의 근무경력 년 을 앞서(8.6±6.64 ) (7.5±6.80 )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시간 미만의 근무를 하는 간호사. 45

는 한국간호사는 명 재미한인간호사는44.7%(84 ), 78.1%(132

명 이었으며 고용형태는재미한인간호사의경우전일제근무가) ,

명82.8%(140 )로 시간제 나 일일근로제(part-time) (per diem)

보다 많았고 한국간호사는 명 가 정규직으로 고용93.1%(175 )

되어 있었다 주간근무는 한국간호사의 명 재미한. 45.7%(86 ),

인간호사는 명 가 하고있으며 현직장에서의직위72.8%(123 ) ,

에 대하여 한국간호사의 명 재미한인간호사의64.4%(121 ),

명 가 일반간호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87.6%(148 ) .

직경험에 대하여 한국간호사는 회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1

명 로 가장 많았으며 재미한인간호사는 회 이상이44.7%(84 ) , 3

전체의 명39.1%(66 )로 가장 많았다 재미한인간호사들 중의.

명 가 한국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으며92.9%(157 )

그 중 절반 정도 명(50.3%, 85 )는 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5

것으로 응답하였다.

요약하면 한국간호사가 재미한인간호사보다 평균연령이

낮고 미혼율이 높았으며 평균근무시간이 길고 교대 및 야간, ,

근무가 많았으며 일반간호사 이상의 직위와 이직경험이 적, ,

은 특성을 나타냈다.

대상자의조직몰입 간호조직문화 직무만족도비교2. , ,

한국간호사와 재미한인간호사의 조직몰입 간호조직문화,

및 직무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와 같다 위 표에서 세2 .

변수와 관련이 높은 연령과 결혼상태를 통제한 후 나타난 결

과로 조직몰입에 대한 집단 간의 평균 점수는 재미한인간호사

가 한국간호사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3.6±0.68) (3.3±0.62)

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F=0.02, p= 간호사의 간호.880).

조직문화 점수는 재미한인간호사가 한국간호사(3.1±0.56)

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2.7±0.47)

다(F=26.02, p< 직무만족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재미.001).

한인간호사 가 인지하는 직무만족도가 한국간호(3.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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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호사와재미한인간호사의조직몰입 간호조직문화 직무만족도비교, ,

사 보다 유의하게 높은(3.1±0.57) (F=4.87, p= 것으로.028)

나타났다 요약하면 위의 세 변수 중재미한인간호사의 간호조.

직문화와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한국간호사가 인지하는 수준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인구사회건강및직업관련특성에따른조직몰3.

입 간호조직문화 직무만족도비교, ,

인구사회건강 및 직업 관련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 간호조,

Table 1. Socio-demographic-health and Work-related Characteristics of Korean Nurses and Korean American Nurs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357)

Korea
(n=188)

U.S.
(n=169)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4 (1.1)
353 (98.9)

2 (1.1)
186 (98.9)

2 (1.2)
167 (98.8)

0.01 .915

Age (year) 29≤
30~39

40≥

77 (21.6)
84 (23.5)

196 (54.9)
40.8±11.05

75 (39.9)
50 (26.6)
63 (33.5)

34.9±9.39

2 (1.2)
34 (20.1)

133 (78.7)
47.4±8.82

96.52

-12.92

.001＜

.001＜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22 (34.2)
235 (65.8)

98 (52.1)
90 (47.9)

24 (14.2)
145 (85.8)

56.91 .001＜

Health status Poor
Normal/good

40 (11.2)
317 (88.8)

24 (12.8)
164 (87.2)

16 (9.5)
153 (90.5)

0.97 .324

Workplace Hospital
Others

282 (79.0)
75 (21.0)

164 (87.2)
24 (12.8)

118 (69.8)
51 (30.2)

16.26 .001＜

Current job work period
(year; except 6 months)

4≤
5~9
10~19

20≥

132 (37.0)
118 (33.1)
73 (20.4)
28 (7.8)

8.0±6.74

81 (43.1)
55 (29.3)
34 (18.1)
13 (6.9)

7.5±6.80

51 (30.2)
63 (37.3)
39 (23.1)
15 (8.9)

8.6±6.64

7.22

-1.58

.065

.114

Working hours per week 44≤
45~49

50≥

216 (60.5)
86 (24.1)
52 (14.6)

84 (44.7)
64 (34.0)
40 (21.3)

132 (78.1)
22 (13.0)
12 (7.1)

45.06 .001＜

Employment status
(U.S.)

Full-time
Others

-
-

-
-

140 (82.8)
28 (16.6)

Employment status
(Korea)

Regular
Non-regular

-
-

175 (93.1)
11 (5.9)

-
-

Work shift Day
Others

209 (58.5)
141 (39.5)

86 (45.7)
97 (51.6)

123 (72.8)
44 (26.0)

25.80 .001＜

Current position Staff nurse
Charge, above

269 (75.4)
85 (23.8)

121 (64.4)
65 (34.6)

148 (87.6)
20 (11.8)

25.69 .001＜

Turnover experience 0
1
2

3≥

4 (1.1)
126 (35.3)
91 (25.5)

125 (35.0)
2.3±1.52

2 (1.1)
84 (44.7)
35 (18.6)
59 (31.4)

2.1±1.39

2 (1.2)
42 (24.9)
56 (33.1)
66 (39.1)

2.6±1.62

18.70

-2.73

.001＜

.007

Work experience
in Korea

No
Yes

-
-

-
-

10 (5.9)
157 (92.9)

Work period in Korea
(month)

23≤
24~59

60≥

-
-
-

-
-
-

13 (7.7)
58 (34.3)
85 (50.3)

76.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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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문화 직무만족도 비교는, Table 과 같다 대상자의 인구사3 .

회건강 및 직업 관련 특성 중 연령 결혼상태 현 직장형태에, ,

따라서 한국간호사와 재미한인간호사가 조직몰입을 지각하

는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한국.

간호사의 경우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시간 미만인 경우45 (p=

와 주간근무를 할 때.018) (p< 책임간호사 이상의 직위.001),

를 가지고 근무할 때(p< 이직 경험이 없거나 또는 회.001), 3

이상인 경우(p= 에서 각 변수의 타 범주에서보다 조직몰.006)

입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미한인간호.

사들의 경우는 보통 이상의 건강상태로 인지하는 간호사의 조

직몰입도 평균점수가 점 불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간호사3.7 ,

의 평균이 점으로 유의한 차이3.1 (p= 가 있음을 알 수 있.002)

다 요약하면 한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조직몰입 정도를.

재미한인간호사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간호사들이 보다 많은

인구사회 및 관련특성에 포함된 변수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 및 관련특성에 포함된 변수들 중 두 집단 간 간호

조직문화 정도와 공통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는

보이지 않았다 한국간호사에서는 연령. (p= 결혼상태.023),

(p= 건강상태.017), (p= 평균 근무시간.004), (p= 근.005),

무형태(p= 현 직장에서의 직위.016), (p< 에 따른 유의.001)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세 이상의. 40

연령일 때 기혼인 경우 보통 이상으로 건강상태를 인지하는, ,

경우 주당 시간 미만의 근무를 하는 경우 주간근무인 경, 45 ,

우 책임간호사로 근무하는 경우에서 변수의 다른 범주에 비,

해 간호조직문화에 대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재미한.

인간호사의 간호조직문화에 대한 만족 정도는 현 직장 형태

(p=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병.007) ,

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너싱홈이나 기타 간호요양기

관 등의 영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보다 간호조직문화에 대

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의.

간호조직문화 만족도에 관련된 공통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으

나 재미한인간호사들에 비하여 한국간호사의 간호조직문화

만족의 정도가 더 많은 인구사회 및 관련특성에 관한 변수들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재미한인간호사의 두 집단 모두에서 직무만족도는

연령 결혼상태 현 직장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

그 외에 한국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병원 이외의 기관에서 근

무를 하는 경우 주당 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주, 45 ,

간근무자인 경우 책임간호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경우에서,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재미한인간호사는 병원에 근무하는 경우 직무만.

족도가 높아 두 군간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재미한인간호사.

에서 근무시간 근무형태 직위등과 같은 직업 관련특성에 따, ,

른 직무만족도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재미한인간.

호사의 집단에서만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

들은 건강상태와 이직경험이었는데 건강상태가 보통 이상인

경우 가 불건강한 경우 보다 높은 만족도(3.6±.55) (3.0±.55)

를 나타냈으며 이직경험에서는 회, 3 이상 또는 회(3.6±.61) 2

회 전혀 없음 의 순서로 재(3.6±.60), 1 (3.3±.45), (3.0±.03)

미한인간호사의 직무만족도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인구사회건강 및직업관련특성에 따른직무만족과의관련

성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간호사에서는 연령 결혼상태 직장, , ,

형태 평균 근무시간 근무형태 직장에서의 위치가 유의한 관, , ,

련요인이었고 재미한인간호사의 경우 연령 결혼상태 건강, , ,

상태 직장형태 이직경험이 유의한 관련요인이었다 제반 특, , .

성에 따른 세 주요 변수의 관련성은 한국간호사가 재미한인간

호사보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이 더 많았다.

4.대상자의조직몰입 간호조직문화 직무만족도간상관, ,

관계비교

조직몰입 간호조직문화와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확인,

한 결과 세 변수 간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와 비슷한 관련,

Table 2.Comparison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NursingOrganization Culture and Job Satisfaction of KoreanNurses and

Korean American Nurses

Variables
Total Korea U.S.

F p
(M±SD) (M±SD) (M±SD)

Organizational commitment (15 questions) 3.4±0.67 3.3±0.62 3.6±0.68 0.02 .880

Nursing organization culture (25 questions) 2.9±0.55 2.7±0.47 3.1±0.56 26.02 .001＜

Job satisfaction (24 questions) 3.3±0.61 3.1±0.57 3.5±0.57 4.87 .028

Note. Controlling for age and marit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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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나타냈다(p< 또한한국간호사 재미한인간호사와.001). ,

전체로 분류하여 상관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직무만족도가 조직몰입(r= 또는 조직문화.83~86) (r=.66~.72)

와 갖는 상관성의 정도가 조직몰입과 조직문화간(r=.55~.60)

의 상관관계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병의원과 기타 보건의료시설에 근무하는 한국간

호사와 재미한인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몰입 간호조직문화,

및 직무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대상자들의 인구사회건강특성에 따른비교에서두 집단 모

두 연령과 결혼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간호사의.

연령 평균은 세로 재미한인간호사의 세 보다 월등히34.9 47.4

낮은 수치로 이는 미국 내 근무하는 아시안 간호사의 평균 연,

령이 세라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며45.7 (Spetz, Gates, &

재미한인간호사들의 정도가 한국에서 평Jones, 2014), 93%

균 년 정도 직장경력을 갖고 미국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것6.4

과 관련이 있다 결혼상태는 미국간호사의 경우 기혼자가. 85.8

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간호사는 미혼자가 로 나타났% , 52.1%

는데 이는 조사대상 재미한인간호사의 연령평균이 높으므로,

이에 따라 결혼상태가 기혼인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된다 할

Table 3. Organizational Commitment, Nursing Organization Culture and Job Satisfaction of Korean Nurses and Korean

American Nurses according to Selected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Organizational
commitment

Nursing
organization culture

Job
satisfaction

Korea U.S. Korea U.S. Korea U.S.

M±SD M±SD M±SD M±SD M±SD M±SD

Age (year) 29≤
30~39

40≥
F (p)

2.9±0.46a

3.2±0.61b

3.7±0.55c

35.39 ( .001)＜

2.7†

3.3±0.75
3.7±0.65
4.04 (.019)

2.6±0.50a

2.7±0.43ab

2.9±0.45b

3.84 (.023)

3.4†

3.1±0.59
3.1±0.55
0.16 (.852)

2.8±0.50a

3.1±0.51b

3.4±0.53c

21.59 ( .001)＜

2.5†

3.3±0.65
3.6±0.54
5.10 (.007)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t (p)

3.0±0.54
3.6±0.57

-7.24 ( .001)＜

3.3±0.47
3.7±0.70

-2.27 (.024)

2.6±0.49
2.8±0.44

-2.41 (.017)

3.0±0.45
3.1±0.57

-0.78 (.436)

2.9±0.53
3.3±0.53

-5.49 ( .001)＜

3.2±0.45
3.6±0.58

-2.73 (.007)

Health
status

Poor
Normal/good
t (p)

3.1±0.54
3.3±0.63

-1.57 (.118)

3.1±0.66
3.7±0.67

-3.19 (.002)

2.5±0.50
2.8±0.46

-2.88 (.004)

2.9±0.46
3.2±0.56

-1.63 (.105)

2.9±0.56
3.1±0.56
-1.74(.084)

3.0±0.55
3.6±0.55

-3.66 ( .001)＜

Workplace Hospital
Others
t (p)

3.2±0.60
3.9±0.52

-5.01 ( .001)＜

3.7±0.61
3.3±0.76

3.84 ( .001)＜

2.7±0.48
2.8±0.45

-0.71 (.481)

3.2±0.56
2.9±0.51
2.73 (.007)

3.0±0.55
3.5±0.57

-3.48 (.001)

3.6±0.57
3.2±0.46

4.48 ( .001)＜

Working
hours per
week

44≤
45~49

50≥
F (p)

3.4±0.62a

3.2±0.63ab

3.1±0.58b

4.10 (.018)

3.6±0.71
3.6±0.56
3.7±0.71
0.22 (.803)

2.8±0.46a

2.7±0.45ab

2.6±0.48b

5.49 (.005)

3.2±0.56
3.0±0.56
3.1±0.62
0.42 (.658)

3.3±0.51a

3.0±0.61b

3.0±0.54b

5.91 (.003)

3.5±0.57
3.5±0.65
3.4±0.50
0.64 (.528)

Work shift Day
Others
t (p)

3.5±0.59
3.0±0.56

5.80 ( .001)＜

3.7±0.67
3.5±0.71
1.81 (.073)

2.8±0.48
2.6±0.46
2.43 (.016)

3.2±0.55
3.1±0.59
1.11 (.268)

3.3±0.56
2.9±0.53

4.34 ( .001)＜

3.5±0.56
3.5±0.63
0.75 (.455)

Current
position

Staff
Charge≥

t (p)

3.1±0.57
3.6±0.56

-6.35 ( .001)＜

3.6±0.68
3.8±0.70

-1.13 (.262)

2.6±0.47
2.9±0.43

-3.60 ( .001)＜

3.1±0.58
3.2±0.42

-0.31 (.754)

3.0±0.55
3.3±0.52

-4.45 ( .001)＜

3.5±0.58
3.5±0.51
0.22 (.829)

Turnover
experience

0
1
2

3≥
F (p)

3.5±0.28a‡

3.1±0.59a

3.2±0.65ab

3.5±0.62b

4.23 (.006)

3.8±1.04‡

3.4±0.61
3.6±0.73
3.7±0.66
2.41 (.069)

2.5±0.17‡

2.7±0.45
2.7±0.54
2.7±0.47
0.20 (.897)

2.5±0.08‡

3.1±0.45
3.2±0.57
3.1±0.61
0.98 (.403)

2.7†

3.0±0.53
3.0±0.60
3.2±0.60
1.33 (.267)

3.0±0.03a‡

3.3±0.45a

3.6±0.60a

3.6±0.61a

2.67 (.049)

†n=1; ‡n=2; Scheffe test: a b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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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재미한인간호사의 평균 연령은 선행연구인.

의 세와는 근접하였고 결혼상태는 를Kang (2012) 45.4 , 59.1%

차지한다는 등 의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Seo (2013) ,

미국내 아시안 간호사의 가 기혼자인 결과보다도 높은78.2%

수치이다 간호사가 스스로 인식하는 평(Spetz et al., 2014).

소건강상태는 두 집단 모두 에 해당하는 간호사가 보87~90%

통 또는 건강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정신건강을 조사한 등. Seo

의 연구결과와 일괄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이 연구에서(2013)

재미한인간호사들은 정신건강을 묻는 점 척도에서 평균1~4

점을 나타냈으며 정신질환위험군도 대상자의 명 를2.0 , 2%(4 )

차지하는 만큼 추후 재미한인간호사를 대상으로 보편적 건강

상태인식과 더불어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상태를 분류하여, ,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직업 관련 특성을 비교한 결과 현 직장형태 평균 근무시간, ,

근무형태 현 직장에서의 직위 이직경험에 두 집단 간에 유의, ,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형태에서 재미한인간호.

사의 경우 한국간호사 보다 너싱홈이나 방문(30.2%) (12.8%)

간호기관과 같은 병원 이외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대상자가 유

의하게 많았다 이는 미국 내에 근무하는 다른 외국간호사들.

의 병원 이외의 기관에서의 근무비율과 필리핀 캐나( -28.4%,

다 등 유사한 수준으로 외국간호사들이 미국간호사들-26.6% )

보다 상대적으로 업무무담이 적은 너싱홈에서의 근무를 희망

하는 것으로 보고된 내용과 유사하다(Spetz et al., 2014).

간호사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재미한인간호사의 78.1%

가 평균 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반면 한국간호사는45 , 44.7%

만 하고 있으며 또한 는 평균 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21.3% 50

있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과 의 연구에서 학업병행간호사의 근무시간이Lee (2010) 45

시간 미만 시간 이상이 를 나타낸 것과 일치45.5%, 50 24.8%

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시간 미만이 로 나온 결과와 비교하면(Kim, 2011) 45 49.1%

한국간호사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일반 여성 직장인보다 높은

것이다 의 연구에서 재미한인간호사의. Kang (2012) 74.2%

가주당 시간을 등 의연구에서는주당 시35~39 , Seo (2013) 40

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간호사가 전체의 로 나타나 본 연65.5%

구의 결과와 근접한 분포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한.

국간호사들의 근무시간이 재미한인간호사보다 더 많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근무형태는 한국간호사의 교대 및 야간근무자.

비율이 재미한인간호사의 보다 높았는데 이는(51.6%) 26.2%

등 이 개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Lee (2005) 245

에서 교대근무자의 비율이 교대근무자의 비율은3 67.9%, 2

로서 총 가 교대근무형태를 나타낸 것보다는 낮은1.8% 69.7%

것이며 학업병행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Kim &

를 나타낸 것보다Lee, 2010) 70.1% 도 낮아진 것이다 한국간.

호사의 경우 병원근무형태가 주간이나 야간 등 일정시간을 근

무하도록 하기보다는 교대를 기본으로 근무일정을 조정하므3

로 교대 및 야간근무비율이 미국보다 높은 양상을 보이는 것

이다 교대 및 야간근무자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근무환경.

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경,

우의 주당 근무시간은 의 연구에서 시간 이상Kim (2011) 45

이 를 나타내 주야간교대근무 간호사들은 근무를 위해66.8%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대근무간호.

사들은 건강상태나 직무만족이 낮다는 연구(Choi, 2008;

Kim, 가 있어 교대근무자들이 많고 근무시간도 많은 한2011)

국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한편 재미한. ,

인간호사의 주간 근무자 비율은 로 선행연구인 등72.8% , Seo

(2013 의 의 보다 높게 나타났다) 67.5%, Kang (2012) 62.9% .

Table 4. Correlations among Organizational Commitment, Nursing Organization Culture, and Job Satisfaction

Variables Categories
Organizational commitment Nursing organization culture Job satisfaction

r (p) r (p) r (p)

Korea OC
NOC
JS

1
.55 ( .001)＜
.86 ( .001)＜

1
.69 ( .001)＜ 1

United States OC
NOC
JS

1
.56 ( .001)＜
.83 ( .001)＜

1
.66 ( .001)＜ 1

Total OC
NOC
JS

1
.60 ( .001)＜
.85 ( .001)＜

1
.72 ( .001)＜ 1

OC=Organizational commitment; NOC=Nursing organization culture; JS=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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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병원근무의 경우 주간과야간 각각 시간근무제12

를 기본으로 하면서 간호사가 주야간 중 한 가지 근무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체계로 재미한인간호사의

경우 주간근무를 보다 선호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현 직.

장에 재미한인간호사의 가 한국간호사의 보다87.6% 64.4%

일반간호사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언어능력이나

승진과 같은 제반여건의 제약으로 아직은 재미한인간호사들

에게 책임간호사 이상의 관리직에 대한 업무기회가 충분히 주

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 연구에서도 일. Kang (2012)

반간호사 비율이 등 의 연구에서는79.4%, Seo (2013) 90.3%

로 관리자급이나 전문간호사로 근무하는 재미한인간호사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이직경험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간호사.

는 회 정도의 이직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1 (44.7%)

재미한인간호사는 회 이상의 이직경험자가 가장 높은 분포3

를 차지하여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39.1%) .

이러한 차이는 보통 간호사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한 곳의 직

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한국과는 다르

게 한 명의 간호사가 한 곳 이상의 기관에서 전일제 정규직, ( )

와 시간제 근무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 미국에서의 간호직

인력구성 및 제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를.

뒷받침하는 보고로써 미국간호사들에 비하여 미국내(12.4%)

에 근무하는 해외간호사들의 가 한 가지 이상의 간호직26.3%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petz et al., 2014).

간호사의 조직몰입에 대한 평균점수는 한국간호사가 3.3

점 재미한인간호사가 점으로 나타나 재미한인간호사의, 3.6

조직몰입이 높았으나 연령과 결혼상태를 통제한 이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국공립 사립병,

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과 의 연구에서는Kim Han (2007)

점 등 의 점 의 점3.17 , Lee (2011) 3.26 , Lee (2002) 3.17 , Sung,

와 의 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Choi Chun (2011) 2.4 .

이는 재미한인간호사들이 한국간호사들보다 본인이 근무

하는 직장에 대한 애착과 근속하려는 의지 직장과의 동일시,

의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나 이직경험이 한국간호사들보다,

높은 것과는 다소 이질적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는 재미한인간호사들의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무경력이 8.6

년인 것을 고려해보면 마지막 이직 경험 이후 현 직장에 몰입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재미.

한인간호사의 경우 외국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병원선택의

폭이 크지 않는 등의 요인이 있어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 대한

몰입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미국.

에서 일하는 아시안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와Liou Grobe

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2008)

조직몰입 점수를 보여준 것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조직몰입과.

제반특성과의 관련성 조사에서 두 집단 모두에서 조직몰입과,

관련이 있는 변수는 결혼상태와 현 직장형태인 것으로 나타났

다 직장형태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는 한국간호사는 병원근.

무의 부담이 과중하여 병원 이외의 영역에서 근무 시 직장에

대한 애착과 근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을 수 있고 재미한인,

간호사는 너싱홈이나 간호요양기관보다 병원에서의 근무가

업무범위는 부담스러우나 보수나 비젼 등을 고려했을 때 지속

적으로 근무 의사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직장형태.

에 따른 직무만족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 보다 정확

한 요인 규명을 위한 관련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조직몰입은. ,

한국간호사의경우건강상태를제외하고제반특성을나타내는

다른 모든 변수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들의,

현 조직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근무를 지속하게 하려는 기

관의 정책개발에 주요 고려대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조직문화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간호사의 평균점수가

점 재미한인간호사의 평균점수가 점으로 나타나 재미2.7 , 3.1

한인간호사의간호조직문화에대한만족도가통계적으로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간호사의 경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과 에서 나타난 점보다 다소 낮은 수치며Han (2007) 3.3 , Lee

등 의 연구에서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들이 인지한 점(2011) 2.6

보다는 높은 점수이다 세부영역에서 두 집단 간호사들의 평균.

점수는 보수영역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냈는데 재미한인,

간호사들은 한국간호사들보다(3.3±0.97) (2.4±1.00) 자신이

속한 간호조직이 맡은 바 역할 수행에 따른 적절한 보수를 받

고 있다고 응답했다 간호조직 내 상호신뢰에 대하여는 두 집.

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두 집단 모두에

서 상호신뢰는 전체 하부영역 중 위의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2

내어 국가 간 제도적 차이와 상관없이 간호사들의 간호조직과

동료에 대한 신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추.

후 간호조직의 발전에 꼭 필요한 필수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간호사는 건강상태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제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직경험이유일한간호조직문화차이를가져왔던 의Lee (2003)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재미한인간호사의 경우 기존 연구.

가 미비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이직경험이 많을수록,

간호조직문화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

다 재미한인간호사들의 간호조직 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

치관이나 행동을 인지하는 간호조직문화 정도는 본 연구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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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제반 특성들과는 모두 관련성이 없으면서도 한국간호사

들의 간호조직문화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관련 요인에 대한 추

후 연구가 필요하다.

직무만족도 수준을 한국간호사와 재미한인간호사를 비교

해 보면 재미한인간호사의 만족도 평균 점 이 한국간호사, (3.5 )

의 평균 점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간(3.1 ) .

호사의 직무만족도수준은 재미한인간호사보다 낮은 수준이

나 국내에서 과 의 연구에서 국공립병원, Kim Han (2007)

점 사립병원 점 으로 나온 결과와 등(3.05 ), (3.02 ) Lee (2011)

의 연구에서 공공의료기관간호사 점 와 비교해 비슷한(3.17 )

수준이며 의 연구의 국공립병원 점 보다 높, Lee (2003) (2.84 )

은 수준이다 한국과 재미한인간호사의 두 집단 모두에서 직.

무만족도는 연령과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이 많아질수록 기혼상태의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은 연령

이 많을수록 결혼상태가 기혼인 비율이 높아지는 인구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집단 간 차이가 나는 관

련 변수들은 재미한인간호사의 경우 직장근무가 병원인 경우,

좋은 건강상태 그리고 이직경험이 회 이상인 경우 점으, 2 3.6

로 직무만족도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좋은 건강상태에서 병,

원근무와 근무경험이 축적되면서 직무만족도가 높아진 것으

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의 병원근무는 너싱홈이나 간호요양.

기관 등에서의 근무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직무지침이 분명하

고 보수수준이 높아 직무만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여 진,

다 이와 다르게 한국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병원을 제외한.

보건소와 같은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점 주당 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점 주(3.5 ), 45 (3.3 ),

간근무인 경우 점 책임간호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경우(3.3 ),

점 에서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를 비교해보면(3.3 ) .

재미한인간호사는 건강한 상태에서 이직경험을 쌓으면서 병

원근무를 할 경우 직무만족이 높은 반면 한국은 주간근무와,

주당근무시간이 적고 병원 이외의 영역에서 근무를 할 경우,

직무만족이 높아 두 집단 간 직무만족도에 관한 성향을 달리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많은 간호사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주야간 교대근무의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직무만족을 낮추는

주요 요인 임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하고 있다(Kim, 2011) .

주요 변수 간상관관계 결과는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 또는

직무만족도와 간호조직문화 간의 상관관계가 조직몰입과 조

직문화 간의 상관관계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등 의 연구결Lee (2011)

과와 매우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 변수 간 상관관계 정도는 직.

무만족과 조직몰입(r= 직무만족과 간호조직문화.71), (r=.67),

조직몰입과 간호조직문화(r= 의 순으로 모두 중간 수준 이.67)

상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 연구에서도 간호조직문화를 개로Lee (2002) 4

구분한상태에서 직무만족과조직몰입(r= 직무만족과 간.76),

호조직문화 중 친화적 문화(r= 조직몰입과 친화적 문화.64),

(r= 순으로 변수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본 연구결.60)

과와 세 변수간의 관계 정도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

직몰입이 높고 간호조직문화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세 변수 간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간호사와 재미한인간호사의 조직몰입 간호,

조직문화 직무만족의 정도, 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양 국가,

간 간호조직문화 및 기본 제반여건을 비교하고 추후 미국 근,

무를 희망하는 한국간호사들에게 미국의 간호업무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 취업결정을 도우며 상호 우수한 근무,

조건을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전략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자는 한국과 미국의 병원 너싱홈 등 간. ,

호요양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한국간호사 357

명이며 년 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거, 2014 4~6

나 을 기반으로 대상자가 직접 온라인에 입력하는 방식으web

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조직몰입 문항 간호조. 15 ,

직문화 문항 직무만족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25 , 24 .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후 분석하였다 연구결SPSS .

과 한국간호사가 재미한인간호사보다 평균연령이 낮고 미혼

율이 높았으며 평균근무시간이 길고 교대 및 야간근무가 많, ,

았으며 일반간호사 이상의 직위와 이직경험이 적은 특성을, ,

나타냈다 한국간호사가 재미한인간호사에 비해 조직몰입 간. ,

호조직문화 직무만족에 대한 평균점수가 모두 낮았으며 그,

중 간호조직문화와 직무만족에서는 통계적 유의한 관계가 나

타났다 또한 직무만족도는 조직몰입 및 간호조직문화와 높은.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인구사회 및 관련특성과 세 변수,

들과의 관계는 한국간호사가 재미한인간호사보다 더 많은 요

인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재미한인간호사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보다 조직에 대한 높은 애착을 바

탕으로 직장의 새로운 간호조직문화를 받아들이고 주어진 직

무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한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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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호사와재미한인간호사의조직몰입 간호조직문화 직무만족도비교, ,

는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인지하며 이직경험이 있으면서도 병

원근무를 할 경우 직무만족이 높은 반면 한국간호사는 주간,

근무와 주당근무시간은 적으나 공공의료기관과 같은 병원 이

외의 영역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직무만족이 높아 두 집단 간

직무만족도에 관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미한인간호사.

는 병의원근무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한국의 간호사들이,

병의원근무에 따른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긴 근무시간에 선.

택의 여지없이 주야간 교대근무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직무만

족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므로 병원근무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정규 간호교육을 받은 후 각각 한국과,

미국에서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며 근무하는 한국간호사를 대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상자 선택의 제한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있으므로 한국과 미국에 근무하는 보다 많은 수의

간호사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확대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

구에 포함된 세 변수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기연구도 병행되어질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간호사에 대한 연구에서 위의 세 변수 모두 간호

사의 이직의도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온 바

이에 변수들을 통합 적용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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